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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쟌의 학생들
카시미르는 아프리카 코디부아에 위치한 코모에 문화센터 팀장이다. 내전중 닫혔던 대학교 개강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공부와 여러 활동에 한창이다.
2012-1-15.
카시미르, 공부와 문화센터 팀장을 함께 하고 있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고등학생때부터 얌수크로의 공고를 다니며 야우레 센터에서 일을 맡은 적이 있어어 아비쟌 대학교 입학후 이곳 코모에 센터에서의 일이 익숙합니다.
코모에 센터는 학생들을 통해 직접 운영 됩니다. 법대, 의대, 상대생들이 직접 강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권리를 더 잘 알리기 위해 강의도 하고 있고 가난한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해 과외 수업도 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대생들이 시골에서 하고 있는 예방 주사, 위생 교육등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달에는 얌수크로 변두리에서 몇몇 학생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축구도 같이 했습니다.
올해 코디부아와 대학교들이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학기때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숙사를 닫고 전쟁터를 피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했으니까요. 코모에 센터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 갔습니다.
하지만 책임감과 독창성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생들의 본당을 도와 많은 교리 강의 코스를 부모님들을 위해, 또 어린이들을 위해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할 일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학교가 개강하지 않았지만 개인이 각자의 책임을 찾아 활동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푸스데이 단장 주교님께서 작년 저희 나라를 방문하신다음에 우리나라를 재건축하는 데 저희가 큰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pub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dev.opusdei.org/ko-kr/article/abijyanyi-hagsaengdeul/ (2025-8-6.)
cover.jpg
opusdei.org






